
중국, 재정수입 증가율 대폭 둔화
5월 1조2005억위안으로 13.1% 늘어 … 1-5월 증가율 19.3%p 하락

중국의 재정수입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
중국 재정부는 5월분 전국 재정수입이 1조2005억위안(216조원)으로 전년동월대비 13.1% 증가했다고 6월11일

발표했다.

중앙재정 수입은 6991억위안으로 13.0%, 지방재정 수입은 5014억위안으로 13.3% 증가했다.

이에 따라 2012년 1-5월 누계 전국 재정수입도 5조2755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2.7% 증가했지만 2011년

1-5월에 비해서는 무려 19.3%포인트 하락했다.

재정부는 경제성장이 완만해진 가운데 1-5월 전국 공업이윤, 고정자산 투자, 소매판매 증가 폭이 모두 줄어

들면서 재정수입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.

또 4월 전국 복권 판매액이 235억7600만위안으로 전년동월대비 26.4%, 1-4월 누계 판매액은 838억2600만위

안으로 29.0%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역시 둔화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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